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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과 KT는 15일(목) 광화문 East 빌딩에서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 구현모 대표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성 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은 ESG 경영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추진 및 넷 제로(Net Zero: 기후위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 2050 달성 ▲디지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국내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노사 공동 ESG 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선언식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곧 인간, 즉 우리 자신을 지키는 행동” 이라며 노동조합도 조합간부는 물론 조합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향후에도 다양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함께 참여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노사의 이번 ESG 경영 선언식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산다 오잠보(Sanda Ojiam bo) UNGC 사무총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이 영상 메시지로 KT 노사공동 ESG 선언식을 축하했다. ��한편, 온실가스의 위험성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 증가시킨 온실가스 때문에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진 만큼의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때문에 하루에 42만 개, 1998년 이후 약 29억 개의 원자 폭탄이 폭발한 것과 같은 에너지가 지구를 덥히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기온 변화 속도가 자연적인 변화 속도보다 20배 이상 빨라져 태풍, 폭염, 홍수 등 극한의 기후 재해가 급격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의 온도는 2040년께 1.5도, 2060년께 2도, 2100년에는 3∼3.5도까지 상승 하게 되어 인류 문명의 기반까지도 무너질 가능 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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